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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nutritional knowledge and eating habits of adolescents living in rural and urban areas of Inner Mongolia, China. A survey was conducted on 869 middle school students in Hohhot, Inner Mongolia: 436 from urban and 433 from rural school. Subjects answered a questionnaire abou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parents’ education level and family affluence scale, nutritional knowledge, needs for nutritional education and food habits. Levels of parents’ education (p<0.001) and family affluence (p<0.00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urban students. Nutritional knowledge level of urban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their counterparts (p<0.001). However, rural students reported higher needs for nutritional education (p<0.001). Rural students more frequently consumed snacks (p<0.001) and instant noodles (p<0.001) than urban students. However, consumption frequencies of lunch (p<0.001), dinner (p<0.001), fast food (p<0.001), fruits (p<0.001), vegetables (p<0.001), and milk (p<0.001) were higher in urban students. Considering differences in eating patterns between urban and rural students in Inner Mongolia, appropriate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s and nutritional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rural students to promote a healthy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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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초고속 경제 성장을 보여 1978년 6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DP가 2010년에는 4,700달러로 증가하였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식생활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중국 청소년의 식생활에서도 패스트푸드와 스낵류의 섭취가 늘어나는 등 건강 위험요인들이 증가하였다(Yu Z et al 2012). 50년 전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청소년의 영양불량 이환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영양불량이었다(Ji CY 2011). 그러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2∼17세 아동 및 청소년 중 20.0%는 저체중, 15.3%는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어 영양과잉과 영양결핍이 공존하는 영양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Chen C et al 2009; Tuan NT & Nicklas TA 2009).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의 불균형과 함께 도농 간격차는 중국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발전의 지역 차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중국 청소년의 식품 및 영양 섭취와 그에 따른 건강상태는 도농 간의 격차가 매우 뚜렷한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Li LM et al 2005). 2005년 전국학생영양건강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빈곤한 농촌 청소년은 장기적인 영양불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서북쪽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7.9%, 여학생의 5.5%가 영양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Chen C et al 2009; Tuan NT & Nicklas TA 2009). 이와 같은 중국의 도농 간 격차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농촌 청소년의 불량한 영양섭취 상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지역 간 사회·경제적 차이가 식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은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섭취하는 식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섭취하는 영양소도 함께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JS et al 1998; Kwak EH et al 2003; Choi MK et al 2005). 또한 도시에 비해 부모의 학력, 직업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 청소년의 부적절한 간식섭취와 식생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Kim M et al 1998; Hong SM et al 2004; Na EK 2008).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식생활 특성 차이를 밝히는 것은 이들을 위한 올바른 영양정책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성장과 함께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열량 및 영양소의 필요량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Park IH et al 1976; Gu JO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영양지식의 부족,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식품섭취로 영양 불균형에 처하기 쉽기 때문에, 올바른 영양지식과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몽고(Neimenggu/Inner Mongolia, 内蒙古)는 중국 북부의 국경지대에 있는 몽골족의 자치구로 몽골,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생태환경은 농경보다는 유목, 수렵에 적합하여, 말, 양 등의 고기와 그 젖으로 만든 유제품을 주부식으로 먹는 전형적인 유목 음식문화의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국 음식문화로 이해되고 있는 중국남방의 중원 농경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온 한족들의 음식문화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Lee SO 2010). 한편, 최근 내몽고 도농 주민의 전체적인 주민 소득은 증가했지만, 도농 주민의 수입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Wang WH et al 2009), 내몽고 지역 청소년의 식생활은 도농 간의 격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청소년의 식생활에 관한 선행연구는 베이징(Zhu SP et al 2008; Jia M et al 2012), 상하이(Zheng JQ et al 2013; Song Y et al 2014) 등 중국 일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내몽고 청소년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몽고의 농촌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영양지식 수준과 영양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식습관과 식품섭취빈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내몽고 지역 청소년의 식행동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몽고 지역 중학생의 영양지식 및 영양교육 요구도와 식품섭취빈도가 거주지역별(농촌과 도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 내몽고의 후허하오터(Hohhot, 呼和浩特: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 소재한 중학교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농촌지역 중학교 1개교와 도시지역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한 후 각 학교에서 2, 3학년 학생 총 1,221명(농촌 중학생 609명, 도시 중학생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869명(농촌 중학생 433명, 도시 중학생 436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분석률 71.2%).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활용한 설문도구는 제7차 한국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중국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직접 연구 목적과 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사항, 사회경제적 요인, 영양지식 수준, 영양교육 요구도, 식품섭취빈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에는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년 및 현재 거주지를 조사하였으며,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가구풍요도(Family Affluence Scale: FAS)와 부모의 학력수준을 조사하였다. 가구풍요도는 WHO의 국제협동 연구인 ‘학령기아동 건강행태(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에서 개발한 것으로(Oh IH et al 2009) 자동차 보유 대수(없음: 0점, 1대: 1점, 2대 이상: 2점), 자기 방 소유 여부(없음: 0점, 있음: 1점), 컴퓨터 보유 대수(없음: 0점, 1대: 1점, 2대: 2점, 3대 이상: 3점), 가족 여행 횟수(없음: 0점, 1번: 1점, 2번: 2점, 3번 이상: 3점)의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산출된 총점에 따라 6∼9점은 ‘상위’ 계층, 3∼5점은 ‘중간’ 계층, 0∼2점은 ‘하위’ 계층으로 구분하였다(Cusatis DC & Shannon BM 1996).

        영양지식 수준은 일반 영양지식, 식품구성성분, 영양소, 질병 관련 지식 등 4가지 내용에 대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답에는 1점, 오답(모르겠음 포함)에는 0점을 부여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며, 0∼14점은 ‘하위’ 그룹, 15점 이상은 ‘상위’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영양교육 요구도는 영양교육 필요성 인식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식품 섭취빈도는 3끼 식사(아침, 점심, 저녁), 야식, 외식의 섭취빈도와 간식, 과일,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라면, 채소, 우유, 영양보충제의 총 13개 문항에 대한 섭취빈도를 조사하였으며,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주당 평균 섭취빈도를 구하였다.

      

      
        3. 분석 방법
        모든 자료는 SPSS for Windows program(version PASW Statistics 19.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사항, 영양지식 및 영양교육 요구도, 식품섭취 빈도에 대한 결과는 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였고, 카이제곱 검정 또는 t-검정을 이용하여 농촌 중학생과 도시 중학생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농촌과 도시 중학생간의 식습관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 변수의 정의는 주 3회 이상 아침결식, 주 3회 이상 점심결식, 주 3회 이상 저녁결식, 주 2회 이상 야식 섭취, 주 2회 이상 외식 섭취, 주 2회 이상 간식 섭취, 주 2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 주 2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 주 2회 이상 인스턴트 라면 섭취, 1일 2회 이상 과일 섭취, 1일 2회 이상 채소 섭취, 1일 1회 이상 우유 섭취, 영양제 2종 이상 섭취로 설정하였고, 농촌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 중학생의 교차비(Odds Ratio)를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869명 중 농촌지역 중학생이 433명(49.8%), 도시지역 중학생이 436명(50.2%)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465명(53.5%), 여학생 404명(46.5%)이었다. 성별 분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농촌지역은 남녀의 비율이 비슷했던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60.6%로 여학생보다 많았다(p<0.001).

        부모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p<0.001)와 어머니(p<0.001)의 학력 수준이 모두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의 경우, 농촌은 고졸 이하가 76.1%로 매우 많았으나, 도시의 경우 고졸 이하는 9.9%에 불과하였으며, 대졸 이상이 63.3%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수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농촌의 경우 고졸 이하가 83.1%로 가장 많았으나, 도시는 대졸 이상이 59.6%로 가장 많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 풍요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p<0.001). 농촌의 경우 하위 계층이 84.5%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도시의 경우 하위 계층은 8.9%에 불과하였다. 도시의 경우 절반 정도(55.5%)가 중간계층에 속했으며, 상위계층도 36.0%로 많았다.

      

      
        2. 영양지식 및 영양교육 요구도
        연구 대상자의 영양지식 점수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의 중학생은 58.7%가 하위 그룹에 속해 지식수준이 낮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반면, 도시지역의 중학생은 상위 그룹이 66.3%로 가장 많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2). 영양지식 총점을 비교해 보아도 도시지역 중학생은 20점 만점에 평균 14.3점으로 농촌지역의 12.4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도농 간을 비교한 연구는 아니지만, 중국의 대도시인 상하이와 소도시인 허쩌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연구한 Song Y 등(2014)의 연구에서도 대도시 학생의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도시 중학생보다 농촌 중학생이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는데(p<0.001), 농촌지역 중학생의 경우 90.1%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도시 지역 중학생은 71.8%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았다. Song Y 등(2014)의 연구에서도 대도시인 상하이 학생은 76.0%, 소도시인 허쩌 학생은 92.3%가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은 학교 내 건강·영양 교육과정 개설에 미흡한 점이 많아 중국의 청소년은 건강·영양지식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건강한 식행동 및 식습관 형성과 실천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Zhu B 2009). 본 연구결과, 영양지식과 영양교육 요구도에 있어서 도농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내몽고 농촌 지역 중학생의 경우, 도시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양교육 기회가 더 적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Rural (n=433)
              	Urban (n=436)
              	Total (n=869)
              	
                p
                
                  
                    2)
                  
                
              
            

          
          
            	Gender of subjects
            	Boy
            	201 (46.4)1)
            	264 (60.6)
            	465 (53.5)
            	<0.001
          

          
            	Girl
            	232 (53.6)
            	172 (39.4)
            	404 (46.5)
          

          
            	Education level of father
            	<High school
            	328 (76.1)
            	43 ( 9.9)
            	371 (42.8)
            	<0.001
          

          
            	High school
            	92 (21.3)
            	117 (26.8)
            	209 (24.1)
          

          
            	≥College
            	11 ( 2.6)
            	276 (63.3)
            	287 (33.1)
          

          
            	Education level of mother
            	<High school
            	359 (83.1)
            	41 ( 9.4)
            	400 (46.1)
            	<0.001
          

          
            	High school
            	58 (13.4)
            	135 (31.0)
            	193 (22.2)
          

          
            	≥College
            	15 ( 3.5)
            	260 (59.6)
            	275 (31.7)
          

          
            	Family affluence scale (FAS)
            	Low (0∼2)
            	336 (84.5)
            	39 ( 8.9)
            	405 (46.6)
            	<0.001
          

          
            	Middle (3∼5)
            	64 (14.8)
            	240 (55.0)
            	304 (35.0)
          

          
            	High (6∼9)
            	3 ( 0.7)
            	157 (36.0)
            	160 (18.4)
          

        

        
          
            1) Values are N(%).
          

          
            2)P values are by χ2-test.
          

        

        

        
          Table 2. 
				
          

          
            Nutritional knowledge level and needs for nutritional education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Rural (n=433)
              	Urban (n=436)
              	
                p
                
                  
                    2)
                  
                
              
            

          
          
            	Nutritional knowledge level
            	Low (0∼13)
            	254 (58.7)1)
            	147 (33.7)
            	<0.001
          

          
            	High (14∼20)
            	179 (41.3)
            	289 (66.3)
          

          
            	Total score
            	12.36±0.17
            	14.26±0.17
            	<0.001
          

          
            	Needs for nutritional education
            	Yes
            	390 (90.1)
            	313 (71.8)
            	<0.001
          

          
            	No
            	43 (9.9)
            	123 (28.2)
          

        

        
          
            1) Values are N(%).
          

          
            2)P values are by χ2-test or student’s t-test.
          

        

        

      

      
        3. 식품섭취빈도
        농촌 중학생과 도시 중학생간의 주당 식품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침식사, 야식, 탄산음료의 섭취빈도는 도시 중학생과 농촌 중학생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간식과 라면을 제외한 모든 식품군에서 도시 중학생의 섭취빈도가 농촌 중학생의 섭취빈도보다 많았다.

        주당 아침식사의 섭취 빈도는 농촌 중학생과 도시 중학생이 모두 평균 5.6회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아침결식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히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Horikawa C et al 2011). 우리나라의 경우 12∼18세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이 29.3%로 매우 높은 것(Bae YJ 2013)과 비교하면, 본 연구결과 내몽고 지역의 청소년은 아침식사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중학생 모두에서 점심과 저녁식사의 섭취빈도에 비해 아침식사 섭취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향후 아침결식률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한편, 베이징과 허쩌의 중·고등학생의 식습관을 연구한 선행연구(Song Y et al 2014)에서는 아침결식률(주 2회 이하 섭취)이 베이징 7.6%, 허쩌 12.5%로 소도시에서 아침결식률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Table 3. 
				
          

          
            Food consumption frequency per week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Rural (n=433)
              	Urban (n=436)
              	
                p
                
                  
                    2)
                  
                
              
            

          
          
            	Breakfast
            	5.55±0.09
            	5.57±0.091)
            	0.896
          

          
            	Lunch
            	6.55±0.06
            	6.82±0.04
            	<0.001
          

          
            	Dinner
            	5.95±0.08
            	6.47±0.06
            	<0.001
          

          
            	Late-night snack
            	1.03±0.07
            	1.08±0.07
            	0.620
          

          
            	Eat out
            	1.31±0.06
            	1.70±0.07
            	<0.001
          

          
            	Snacks
            	4.12±0.19
            	2.42±0.16
            	<0.001
          

          
            	Fruits
            	3.44±0.18
            	5.79±0.23
            	<0.001
          

          
            	Soda
            	1.22±0.11
            	1.19±0.10
            	0.815
          

          
            	Fast foods
            	0.48±0.05
            	1.21±0.06
            	<0.001
          

          
            	Instant noodles
            	3.19±0.09
            	1.33±0.07
            	<0.001
          

          
            	Vegetables
            	3.32±0.15
            	7.91±0.24
            	<0.001
          

          
            	Milk
            	1.86±0.11
            	4.39±0.13
            	<0.001
          

          
            	Supplements
            	0.30±0.03
            	0.69±0.05
            	<0.001
          

        

        
          
            1) Values are mean±S.D.
          

          
            2)P values are by student’s t-test.
          

        

        

        점심식사는 농촌 중학생이 6.6회, 도시 중학생이 6.8회로 도시 중학생이 농촌 중학생에 비해 점심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적었다(p<0.001). 저녁식사 섭취빈도 역시 농촌 중학생 6.0회, 도시 중학생 6.5회로 도시가 더 많았다(p<0.001). 외식 섭취빈도도 농촌 중학생 1.3회, 도시 중학생 1.7회로 차이가 있었다(p<0.001). 이상의 결과는 농촌 중학생에 비해 도시 중학생이 세 끼니를 더 잘 챙겨 먹으며, 외식도 더 자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시화의 정도가 높고, 다양한 외식업체의 수가 많으며 소비수준이 높은 도시지역일수록 외식 빈도가 더 높은데(Jo HY & Kim SA 2003; Cho YH 2006), 본 연구에서 도시지역 학생의 외식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와 허쩌 지역 청소년의 식습관을 연구한 선행연구(Song Y et al 2014)에서 하루에 1번 이상 외식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5%인 것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해 보면, 내몽고 지역 청소년의 외식 빈도는 중국 다른 지역 청소년의 외식 빈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야식의 경우, 도시와 농촌 모두 주당 평균 1회 정도로 매우 낮은 편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탄산음료 역시 농촌과 도시에서 모두 약 1.2회로 차이가 없었다. Song Y 등(2014)의 연구에서는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비율이 상하이15.9%, 허쩌 6.3%로 대도시 청소년이 탄산음료를 유의적으로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북경 청소년의 식습관을 연구한 Jia M 등(2012)의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7.7%가 탄산음료를 매일 1회 이상 마시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몽고 청소년의 경우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탄산음료 섭취 빈도가 낮고 도농간 차이가 없었다.

        주당 간식섭취빈도는 농촌 중학생이 4.1회, 도시 중학생이 2.4회였으며, 인스턴트 라면 섭취빈도는 농촌 중학생이 3.2회, 도시 중학생이 1.3회로 농촌 중학생이 간식과 라면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 도시와 농촌의 3∼17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도시 아동·청소년의 간식 섭취율이 농촌의 약 2배에 달했다(Yu D et al 2008). Song Y 등(2014)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소도시 청소년의 간식 섭취율에 차이가 없었으며,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32.2%에 달했다. 한편, 도시와 농촌 아동의 식습관을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농촌의 아동이 도시의 아동보다 간식을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Kim JA 2007). 이처럼 지역에 따라 도농 간 청소년의 식습관 차이가 다른 것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범위해 사회·경제적 발전의 지역 차가 매우 큰 중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중국 청소년의 간식 섭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Wang Z et al 2012). 중국뿐 아니라, 청소년의 간식 섭취 증가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Jahns L et al 2001; Zizza C et al 2001; Shim JE et al 2004; Kerr MA et al 2009; Piernas C & Popkin BM 2010), 간식섭취의 증가로 인한 영양학적인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Drummond S et al 1996; Shim JE et al 2004; Ovaskainen ML et al 2006). 따라서 도시에 비해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이 낮은 내몽고 농촌 청소년이 간식과 인스턴트 라면을 더 자주 섭취하고 있는 점은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 교육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여겨진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농촌 중학생 0.5회, 도시 중학생 1.2회로 도시에서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Song Y 등(2014)의 연구에서도 대도시의 청소년이 소도시에 비해 패스트푸드를 더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도시와 농촌 경제의 격차를 비롯해,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패스트푸드점을 더 흔히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은 1980년경 시장이 개방된 이후 연간 15%의 성장률을 이루었는데(Powell LM 2009), 중국 4개 도시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를 매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Ma J 2013).

        과일 섭취빈도는농촌 학생 3.4회, 도시 학생5.8회(p<0.001), 채소 섭취빈도는 농촌 학생 3.3회, 도시 학생 7.9회(p<0.001)로 농촌 학생보다 도시 학생이 과일과 채소를 더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 우유의 섭취빈도 역시 농촌 학생 1.9회, 도시 학생 4.4회로 도시 학생이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국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농촌 학생에 비해 도시 학생들이 과일, 채소, 우유 섭취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Choi JY 2011),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Song Y 등(2014)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소도시보다 대도시의 청소년이 과일, 채소, 우유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식품 섭취 트랜드를 분석한 Zhai FY등(2005)의 연구에서는 도시 주민들이 농촌 주민들보다 우유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채소는 농촌 주민들이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내몽고 도시 중학생보다 농촌 중학생의 채소 섭취빈도가 더 적었다. 이것은 중국 남방의 중원 농경지역의 농촌과는 달리 내몽고의 농촌은 유목, 수렵에 적합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기(Lee SO 2010)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4.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식습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농촌 학생과 도시 학생의 식습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점심식사(p=0.022)와 저녁식사(p<0.001)의 경우, 농촌 학생보다 도시 학생이 주에 3회 이상 결식할 확률이 모두 0.4배로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학생이 농촌학생에 비해 주에 간식을 2회 이상 섭취할 확률은 0.3배(p<0.001), 라면을 2회 이상 섭취할 확률은 0.1배(p<0.001)로 매우 낮았다.

        반면, 농촌 학생보다 도시 학생이 주 2회 이상 외식할 가능성이 2.2배(p<0.001), 패스트푸드를 주 2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이 5.1배(p<0.001), 과일을 1일 2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이 2.9배(p<0.001), 채소를 1일 2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이 10.3배(p<0.001), 우유를 1일 1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이 5.8배(p<0.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종 이상 영양보충제를 섭취할 가능성은 도시 학생이 농촌 학생보다 3.9배 높았다(p<0.001). 그러나 아침식사, 야식, 탄산음료의 경우 지역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ietary behavior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Rural (n=433)
              	Urban (n=436)
              	
                p
              
            

          
          
            	Fasting breakfast
            	1.00
            	1.08 (0.79∼1.48)1)
            	0.615
          

          
            	Fasting lunch
            	1.00
            	0.44 (0.22∼0.89)
            	0.022
          

          
            	Fasting dinner
            	1.00
            	0.44 (0.28∼0.68)
            	<0.001
          

          
            	Late-night snack
            	1.00
            	1.16 (0.77∼1.74)
            	0.490
          

          
            	Eat out
            	1.00
            	2.18 (1.48∼3.21)
            	<0.001
          

          
            	Snacks
            	1.00
            	0.30 (0.23∼0.40)
            	<0.001
          

          
            	Soda
            	1.00
            	0.99 (0.66∼1.50)
            	0.970
          

          
            	Fast food
            	1.00
            	5.08 (2.61∼9.89)
            	<0.001
          

          
            	Instant noodles
            	1.00
            	0.13 (0.09∼0.18)
            	<0.001
          

          
            	Fruits
            	1.00
            	2.89 (1.94∼4.28)
            	<0.001
          

          
            	Vegetables
            	1.00
            	10.30 (6.63∼16.00)
            	<0.001
          

          
            	Milk
            	1.00
            	5.80 (4.01∼8.38)
            	<0.001
          

          
            	Supplements
            	1.00
            	3.88 (2.39∼6.32)
            	<0.001
          

        

        
          
            1) Values are OR (95% CI),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내몽고 지역의 농촌 중학생은 도시 중학생에 비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더 많으며, 외식의 기회도 적었다. 또한 간식과 인스턴트 라면의 섭취가 많고, 과일, 채소, 우유 등의 섭취가 적어 섭취하는 음식의 다양성에 있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내몽고 지역 청소년이 영양 부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몽고 농촌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 섭취에 대한 영양교육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내몽고 도시 중학생의 경우, 식품의 섭취수준이 전반적으로 농촌 중학생에 비해 양호하였으나, 외식의 빈도와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몽고 도시와 농촌 중학생의 식습관에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내몽고의 농촌 중학생은 도시 중학생에 비해 부모의 학력 수준이나 가구풍요도가 매우 낮았는데,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경제상태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청소년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이 잘 알려져 있다(Cusatis DC & Shannon BM 1996; James WP et al 1997; Cribb VL et al 2011).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과일, 채소, 우유,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빈도가 가정의 소득이나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Watt RG et al 2001; Keskin Y et al 2005; Shi Z et al 2005; Moreira P et al 2010; Levin KA et al 2012; Jo JE et al 2013). Kim K 등(2008)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식사의 질이 낮았음을 보고하였고, Kang HT 등(2006)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채소와 과일의 섭취빈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럽국가의 연구에서도 과일의 섭취빈도가 가정의 소득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n KA et al 2012). 본 연구결과, 내몽고 도시와 농촌 중학생의 사회경제적인 가정환경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내몽고의 도농 간 수입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Wang WH et al 2009), 향후 내몽고 농촌지역의 영양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육의 확대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몽고 지역 중학생의 영양지식 및 영양교육 요구도와 식품 섭취빈도가 거주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몽고의 후허하오터에 소재한 농촌 및 도시 지역 중학생 869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학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농촌의 경우 고졸 이하가 각각 76.1%, 83.1%로 가장 많았고, 도시는 대졸 이상이 63.6%, 59.6%로 가장 많아 큰 차이가 있었다. 가구 풍요도 역시 농촌은 하위 계층이 84.5%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도시는 하위 계층이 8.9%에 불과하였다.


        	2. 영양지식 수준은 도시 중학생의 평균점수가 14.3점으로 농촌 중학생 12.4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01), 농촌 중학생의 90.1%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영양교육 요구도가 도시 중학생보다 높았다(p<0.001).


        	3. 주당 식품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 아침식사, 야식, 탄산음료의 섭취빈도는 도농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간식(p<0.001)과 인스턴트 라면(p<0.001)의 섭취빈도는 농촌 중학생에게서 더 많았던 반면, 점심(p<0.001) 및 저녁식사(p<0.001), 패스트푸드(p<0.001), 과일(p<0.001), 채소(p<0.001), 우유(p<0.001) 등의 섭취빈도는 도시 중학생에게서 더 많았다. 특히 채소와 우유의 섭취빈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4.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농촌과 도시 학생의 식습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농촌 학생에 비해 도시 학생이 점심(p=0.022)이나 저녁(p<0.001)을 결식할 확률이 0.4배, 간식(p<0.001)을 주 2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이 0.3배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주 2회 이상 외식(p<0.001)이나 패스트푸드(p<0.001)를 섭취할 가능성이 각각 2.2배와 5.1배, 과일(p<0.001)과 채소(p<0.001)를 1일 2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이 각각 2.9배와 10.3배, 우유(p<0.001)를 매일 섭취할 가능성이 5.8배 등으로 매우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경적 요인인 지역적 차이가 내몽고 청소년의 영양지식 및 식습관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몽고 지역의 농촌 중학생은 도시 중학생에 비해 영양교육 기회가 적고, 영양지식 수준이 낮았다. 또한 농촌 중학생은 도시 중학생에 비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더 많으며, 간식과 인스턴트 라면을 자주 섭취하지만, 과일, 채소, 우유 등의 섭취가 적어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시중학생의 식품 섭취 수준은 농촌에 비해 비교적 양호했으나, 외식의 빈도와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몽고 지역 청소년의 도농간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내몽고 농촌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 섭취에 대한 영양교육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개별화된 영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도농 간의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어 도시와 농촌간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및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내몽고 지역 도시와 농촌에서 1개 학교만을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내몽고 지역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식생활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대상자의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가구풍요도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식습관 차이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향후에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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